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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보온천동쪽중원군상모면미륵

리에있는옛미륵사터와미륵석불

자리는많은풍수학자들이우리나라대길

지중하나로일컫는곳이다. 이곳은크게

볼 때 월악산과주흘산의중간계곡에자

리한북향구릉으로높은산들로둘러싸인

요새지다. 또한이 미륵리는우리나라삼

국시대에고구려, 백제, 신라등세나라가

쟁패하던군사적요충지로큰비중을차지

했던곳으로전해져오고있다. 이런사연

으로온달장군의일화등이전래돼오는

곳이기도하다. 

이미륵사와미륵석불이건립된정확한

연대는밝혀지지않고있으나신라말이나

고려 초로보는것이통설인것 같다. 이

절은고려때몽고전란으로소실되어주춧

돌만즐비하게남아있고현재에는1 0 . 6 m

높이의미륵석불(보물제9 6호), 5층석탑

(보물제9 5호), 석등(지방문화재제1 9호)만

이 외로이 서있어 옛날대가람의면모를

짐작케하고있다.

먼저현존하는미륵석불상에대하여살

펴보기로하자. 이불상은화강암을다듬

어 6층으로쌓아올렸으며정상부의삿갓

부위인6단층과기단부터4단층까지의몸

통부위는천년동안의비바람으로퍼렇게

이끼가끼어우중충한모습이다. 그러나5

단층에해당하는얼굴과목부위만은분을

바른 것처럼 맑고 깨끗해 이곳을 심방한

사람들에게신비스러운느낌을갖게한다.

이 불상의 얼굴부위만이깨끗한 사유를

규명하고자일부학자들의연구가있었다

는얘기는들었으나해명되었다는말은아

직듣지못했다. 

이미륵사와미륵석불을건립한사람에

대하여는고려태조왕건의조부인작제건

이라는설과신라국마지막왕인경순왕의

아들인마의태자라는설등으로분분하다.

일부학자들은이미륵석불북쪽의월악산

기슭에있는덕주사와이 절 경내에있는

암각마애불을마의태자의누이인 덕주공

주가세운사실과미륵석불과마애불이서

로 마주바라보는대칭구도로되어있는

점 등을보고마의태자건립설에무게를

두는것같다. 

마의태자건립설과관련되는전설에의

하면태자일행이망국의설움을안고경

주를떠나금강산으로향하던중조령에서

숙영을하게되었다. 이때관음보살이현

몽하여“이고개를넘으면서천에이르는

큰터가있는데이곳에절을짓고북두칠

성의파란별빛이멎는자리에미륵불상을

건립하라”고계시했다고한다. 

이 미륵불상 터는소백산맥이연화봉,

도솔봉, 대미산, 포암산을거쳐 주흘산과

조령산으로분지하여뻗어 가는 산맥중

주흘산을세우기전산가지가역회전하면

서떨어져내린북쪽맥끝에자리해있다.

따라서이미륵석불의주산은주흘산을

세우기 전의 이름 없는봉우리이고뒤를

받쳐주는요산은 주흘산, 조산은월악산,

청룡은 신선봉, 백호는 포암산으로이들

네 산이동서남북방위에우뚝우뚝늘어

서서큰 국을이루었고미륵사터는함지

박속같이깊은곳에자리해있다.

이와 같은 산들의 겉모양만을보고 일

부 학자들은 미륵사 터를 우리나라 최고

수준의대길지로평가하는사례가있는것

같으나공중에기가모아지는화기명당에

자리한미륵석불을빼놓고는큰길지가없

다는것이필자의견해이다.

필자의 견해로 이 미륵석불의 얼굴은

화기명당의핵자리에위치하고있으며이

때문에천년의풍상속에서도희고깨끗한

얼굴모습을그대로간직하고있어외경심

을 자아내게한다. 따라서북두칠성의파

란 별빛이 멎는자리에 석불을 세웠다는

전설의 신비도 이런 맥

락에서 해명된다고 하

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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